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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원서 접수 후 
학부모가 챙길 일
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나니 

맥이 탁 풀린다. 하지만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, 

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한다. 수시 원서를 

접수하고 난 뒤 학부모가 챙겨야 할 일을 정리해봤다.  

취재 손희승 리포터 sonti1970@naeil.com

6장 원서마다 대학별 고사 날짜가 다르고 1단계 면접 대상자 

발표일과 2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다르다. 단계별 발표 날짜

와 시간을 각각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다. 예정된 시간보다 1시

간 정도로 빨리 발표할 때도 있으니 그 시간쯤 입학처 홈페이

지를 확인해보자.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새로 올

라온 공지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 것. 수시 합

격자 등록은 12월 11일(수)~13일(금), 충원 합격자 발표는 14일

(토)~19일(목)로 모든 대학이 통일되어 있으니, 6장 원서 중 우

선순위를 미리 생각해둘 것.  

일정

대학별 고사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것이 신분증과 수험표. 

신분증은 수능에 준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, 여권, 청소년증, 

학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

다.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한 유웨이어플라이(www.uwayapply.

com)와 진학사 원서접수(www.jinhakapply.com)에서 ‘내 원서 

보관함’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다. 면접날 수험표

를 비닐 명찰 케이스에 넣어갈 필요는 없다. 고사장에서 수험

생에게 비닐 케이스를 배부하기 때문. 

신분증과 수험표

같은 대학이더라도 모집 단위와 전형에 따라 대학별 고사장이 

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해볼 것. 집에서 고사장까지 가는 

시간과 이동 동선, 교통수단 확인은 필수. 정문이나 주차장에

서 고사장 건물로 가는 방법과 시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

입실 시간은 다가오는데 고사장 건물을 못 찾아 헤매는 수험

생이 의외로 많다. 수능 후 주말에 몰려 있는 논술고사는 많은 

인파로 이동할 때 예상 시간보다 오래 걸리는 일이 다반사. 다

른 논술고사장의 시험 시간과 이동 동선도 영향을 미치니 같

은 날 인근 지역의 논술고사 일정도 함께 확인해볼 것.  

고사장

추천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검토한 선생님은 물론, 많은 사

람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 수시 원서 접수를 마쳤을 것이다. 직

접 만나거나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해볼 것. 감사 인사를 전

하면서 남은 일정을 잘 소화하겠다고 마음을 다져보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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